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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G정유 파업 대응 비축유 방출
산자부, 정상가동 때까지 비축유 31일분 공급계획 … 재가동 준비 돌입

LG-Caltex정유가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생산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석유 비상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에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산업자원부는 7월20일 “LG정유의 정유시설이 완전 정상 가동되려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개월 가까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LG정유 비축유 19일분과 정부 비축유 12일분으로 공급량을 유지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정부와 LG정유 비축유로도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비상시에 대비해 각 민간 정유기업간에 상호공급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는 만큼 수출용 석유를 내수용으로 돌려 공급부족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LG정유 공장이 비노조원 엔지니어들을 투입해 재가동에 들어갔고 공급부족을 해결할 비

축유가 충분한 만큼 우려되는 에너지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7월21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인천 지하철 노조의 파업시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LG정유 노조에도 “불법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조업 차질에 따른 국민과 노조원의 피해 역시 더욱 커질 것이니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

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LG정유와 주요 도시지하철의 노동쟁의가 직권중재에 회부된 것과 관계없이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조기에 자율 해결될 수 있도록 교섭주선 등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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